
길이 많아질수록, 정리는 더 복잡해진다 

요즘은 사이트가 많아진 만큼, 도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. 예전엔 이름만 알면 쉽게 찾을 수 있었

는데, 이젠 비슷한 이름의 사이트가 수두룩하고, 가짜 링크에 휘둘리는 일도 잦아졌다. 검색으로

는 한계가 있다. 원하는 사이트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되어야 할지도 애매하고, 상단에 노출되는 

결과가 늘 진짜인 것도 아니다. 그래서 ‘주소를 따로 관리해주는 시스템’이 필요해진다. 그리고 그 

역할을 가장 현실적으로 해내는 곳이 바로 주소깡이다. 

무작정 많지 않다, 딱 지금 필요한 

만큼만 있다 

주소깡은 리스트가 많지 않다. 대신 테마마다 정리된 양이 적당하다. 여기서 핵심은 '지금 접속 

가능한 주소만 남아 있다'는 점이다. 오래된 링크,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주소는 보이지 않는다. 

자동화된 알고리즘은 아닐지라도, 클릭 기반의 순위와 필터링이 이 정리를 가능하게 한다. 

접속이 차단된 주소가 여전히 떠 있는 사이트와는 다르다. 주소깡은 실시간 상황을 기준으로 하

고, 변화가 감지되면 빠르게 업데이트된다. 그래서 사용자는 불필요한 확인 없이, 바로 들어갈 수 

있다. 

어떤 주소가 진짜인지 혼란스러울 때 

써야 하는 사이트 

도메인이 바뀌었거나, 복수의 유사 사이트가 생긴 경우 검색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. 특히 커뮤

니티 사이트처럼 사용자 기반이 형성된 곳은, 명칭만 비슷한 사이트가 수시로 등장해 사용자를 

헷갈리게 만든다. 

주소깡은 이런 혼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. 다수가 실제로 접속한 결과를 기반으로 정리되어 

있기 때문에, 사용자 스스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는 피로를 줄여준다. '어디가 맞는지'를 판단

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, 요즘 인터넷에서 꽤 필요한 방식이다. 



의외로 오래 남는 건 단순한 시스템이다 

많은 웹사이트들이 기능을 늘리며 사용자 경험을 포장한다. 반면 주소깡은 기능을 줄여 사용자의 

의도를 정확히 겨냥한다. 로그인도, 즐겨찾기도, 커스터마이징도 없다. 

그런데도 반복해서 쓰게 된다.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. ‘지금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

있는가?’ 이 질문에 답해주는 구조는 단순하지만 명확하다. 단순함은 반복을 가능하게 하고, 반복

은 습관이 된다. 

‘잊혀진 사이트’가 아닌, ‘지금 열리는 

사이트’ 중심의 사고 전환 

주소깡이 주는 가장 큰 전환은 정보 저장 방식이 아니라 정보 접근 방식에 있다. 정보 자체보다, 

그 정보에 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살아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대. 

주소깡은 과거 중심의 북마크 구조가 아니라, 현재 중심의 리스트를 운영한다. ‘어디 있었지?’보다 

‘지금 어디로 가야 하지?’에 가까운 감각. 이 차이가 검색보다 빠르고, 기억보다 정확한 흐름을 만

들어낸다. 

어느 순간, 웹 탐색의 출발점이 바뀐다 

처음엔 그냥 주소를 찾기 위해 썼던 도구다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무언가를 보려 할 때 ‘먼저 

주소깡부터 들어가보자’는 생각이 앞선다. 정보는 많지만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 잦은 요즘, 주소

깡은 그 ‘길’을 다시 열어주는 곳이 된다. 

이건 단순히 웹사이트 몇 개의 링크를 모아둔 리스트가 아니다. 불필요한 확인 과정을 줄이고, 유

효한 연결만을 선별해주는 구조. 

조용하고 단단한 정리. 바로 지금 필요한 웹 탐색의 기초가 주소모음 사이트 주소깡 이라는 이름

으로 작동하고 있다.  

https://www.주소깡.com/

